
GIST 반도체공학과 신현진 교수,
2025년 포스코사이언스펠로 선정

- 신현진 교수, ‘반도체 고집적화 위한 차세대 위상 준금속 신소재 박막화 연구’ 제안해 

응용과학(금속·신소재) 분야에서 선정… 2년간 연구비 1억원 지원받아

- 위상 준금속 박막화 원천기술 확보와 인터커넥트 응용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

목표… “차세대 반도체 및 양자 컴퓨터 분야 기초연구 가속화 단초 마련 기대”

▲ GIST 반도체공학과 신현진 교수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반도체공학과 신현진 교수가 포스코청암재단

의 2025년 포스코사이언스펠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.

신 교수는 ‘반도체 고집적화를 위한 차세대 위상 준금속 신소재 박막화 연구’를 제

안하여 금속·신소재 분야의 연구과제로 선정되었다.

이번 연구는 반도체 소자의 고집적화에 따른 성능 보완을 위한 인터커넥트 금속 

신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위상 준금속의 대면적 박막화 플랫폼을 개발하고 결함 구

조와 전도 특성 간의 관계 수립을 통해 신소재의 가능성 검증을 체계적으로 확립

하는 것이다.

위상 불변량으로 정의된 새로운 양자상태를 발현하는 물질을 가리키는 ‘위상 물질’

에는 위상 부도체, 준금속, 초전도체가 있는데, 이론적으로 무저항·무손실 전하 수송

을 통해 초고속 전자 수송이 가능하다. 이를 전자 소자에 적용하면 전력 소모량, 처

리 속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안정적인 대면적 

박막화 및 소재 구조와 특성에 관한 기초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.



신현진 교수가 제안한 위상 준금속 대면적 박막화 기술은 기존 나노와이어

(nanowire) 기술과 달리 기판 표면 및 상전이 에너지 제어를 활용하는 독창적인 방

법을 통해 균일하면서도 결정성이 향상된 박막을 형성하는 기술로서, 대면적 박막

화의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하고 다양한 위상 물질의 대면적 박막화의 기반을 마련

하여 신소재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 ▴박막화 기술 기반으로 위상 준금속의 결정 크기, 결함 등 소재 구조 제어를 

통해 구조와 전도 특성에 관한 기초 물성 연구는 물론 응용 확장성 검증 기회를 

제공하는 한편, ▴위상 준금속 박막은 차세대 고집적화 반도체를 위한 인터커넥트 

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등 미래 혁신 소자의 

소재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신현진 교수는 “이번 연구가 다양한 위상 준금속 소재의 대면적 박막화 연구 기반

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, 나아가 차세대 반도체 및 양자 컴퓨터 분야의 기초연구

를 가속화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한편, 포스코 청암 재단은 국내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

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연구하는 30명 내외의 과학자를 선발하고 있다.

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은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4개 분야의 기초과학과(수학, 물

리학, 화학, 생명과학) 2개 분야의 응용과학(금속·신소재, 에너지소재)을 연구하고 있

는 임용 3년 미만의 젊고 능력 있는 신진 교수들에게 2년간 총 1억 원의 연구비를 

지원한다.  


